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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출신 현대미술가 니키 노주미

68운동 후 이란 혁명-전쟁 겪어

美 망명후 귀향했다 다시 추방당해

서울서 새 희망 담은 판화 60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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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노주미가 1981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제작한 모노타이프 판화 작품 ‘과거에서 현재로’, ‘군중 속의 사라’, ‘자는 사라’.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이란 테헤란의 현대미술관에서 제 작품이 포함된 전시가 개막한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챙기려 하지 말고 
당장 이란을 떠나라’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공항으로 향했죠.”

이란 출신 현대 미술가 니키 노주미(82)는 고국을 영영 떠나게 된 이날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그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은 1980년 9월 22일 오전 9시. 그리고 3시간 뒤 메라바드 공항은 이라크의 
폭격을 당했고 그 후 이란과 이라크는 8년간 전쟁을 벌였다.

이 무렵 이란은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지만, 전쟁과 이슬람 공화국의 독재로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주미가 미국으로 망명해 마이애미에 머물며 제작한 모노타이프 판화 60여 점이 서울 종로구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13일 개막한 개인전 ‘누군가 꽃을 들고 온다’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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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미는 1968년 테헤란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보자르에 입학했다가, 유럽 전역에 68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어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다. 이곳에서 민주적 절차나 인권을 도외시하는 팔레비 왕조에 
항의하는 시위를 정기적으로 조직했던 그는 1979년 팔레비 왕조가 전복되고 이란 혁명을 기념하는 전시에 
참여한다.

이 전시는 테헤란 현대미술관에서 1980년 8월 열린 ‘혁명의 기록’. 노주미의 작품 120여 점이 포함되었으나 그의 
작품은 얼마 뒤 전시에서 내려진다. 이슬람 공화국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을 부당하게 투옥, 처형하는 것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저속하다’고 미디어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결국 노주미는 이란을 추방당하다시피 
떠났다.

왕조가 무너지며 자유로운 세상이 올 것을 기대했지만 더 극심한 독재 체제가 세워지는 것을 본 작가의 작품은 
어두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시장 지하 2층에 펼쳐진 작품들은 처음엔 종이 한 장에서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즈가 커지면서 복잡한 표현으로 발전해 나간다.

노주미는 “집에서 작업을 해야 해서 작은 사이즈로 시작했다가 좀 더 큰 작품을 하고 싶어 1장에서 2장, 4장, 가장 
크게는 36장까지 이어 붙여서 한 작품을 만들었다”며 “각 부분을 따로 그려 나중에 합치기 때문에 종이마다 미묘하게 
다른 색채가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작가가 ‘즐거움’을 언급한 것처럼, 가장 힘들었던 시절인 마이애미 판화 작품들은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한탄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긍정적인 의지가 보인다. 걸음마를 배우듯 새로운 판화 기법을 
익히고 발전시키는 과정도 보인다. 작품의 내용은 긴장감이나 대립을 표현한 것이 많지만, 바닷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을 묘사한 것도 볼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작업실 한구석에 한 묶음으로 쌓여 있다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발견해 빛을 보게 되었다. 노주미는 
“중동 출신 작가의 작품이 미국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며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작품이 많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1월 12일까지.


